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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판례▐ 

 

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개인적 취약성이 업무상 재해 

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한 사례 

[대상판결 :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6두58840 판결] 

 

이광선 변호사 | 권영환 변호사 

 

은행원이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4개월 만에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

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그로부터 17일 뒤 출근하였다가 자살한 것이 업무상 재해

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.  

 

위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“망인이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

나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어

서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

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“는 주장을 하였습니다.  

 

그러나 대법원은 위 주장을 배척하고, “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

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자살 직전에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

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“고 판결하였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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